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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수퇘지 관리 잘해야 가을철 번식 성적 높아진다
- 여름철 고온 스트레스, 가을철 돼지 임신율 저하 원인

- 폭염 이후 6∼8주간 집중 관리 필요

- 수퇘지 건강·환경 관리, 정액 채취 시 위생·보관 관리 함께해야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여름철 폭염으로 수퇘지 정액 품질이 떨어지면 

가을철 임신율(수태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고온기 수퇘지 관리와 정액 

보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돼지 인공수정 성적은 수퇘지의 건강 상태, 영양 수준, 정액 품질, 채취·

보관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여름철 고온 스트레스는 정자 

운동성, 생존성, 정상 정자 비율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고온 스트레스 영향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정액 품질 저하로 나타나기 

때문에 폭염 이후 6∼8주 동안 정액량과 정자 운동성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8월 더위는 9∼10월 임신율 저하와 재발정 증가 원인이 될 수 있다.

 △ 수퇘지 건강·환경 관리

 후보 수퇘지는 생후 6∼7개월 무렵 성적 성숙이 진행되지만, 실제 번식 

활용은 체형과 정액 상태 등을 확인한 뒤 8개월령 이후 시작하길 권장한다. 

잦은 정액 채취는 정액량과 정자 수 감소를 유발하므로, 일정한 채취 간격을 

유지한다.

 농가에서는 돼지 사육 공간(돈방) 온도와 환기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송풍기와 환기팬, 냉방시설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충분한 물을 공급 하고, 사료 섭취량 감소와 체형 변화도 함께 살핀다. 

지나치게 살이 찌면 활동성이 떨어지고 번식 행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반대로 영양이 부족하면 정액 생산과 정자 활력이 낮아질 수 있다. 번식용 

수퇘지에는 단백질과 비타민, 광물질 등을 균형 있게 공급하는 것이 좋다.

 △ 정액 채취 시 위생 관리

 정액이 세균에 오염되면 정자 운동성과 생존성이 떨어지고, 어미돼지 생

식기 질환을 초래하기도 한다.

 여름철에는 온도와 습도가 높아 세균이 증식하기 때문에 채취 전에는 수

퇘지 하복부와 포피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한다. 채취 컵과 검사 기구는 

세척·소독·건조한 뒤 사용한다. 정액 채취실과 보관 시설도 자주 청소

하고 소독한다.

 △ 정액 관리

 인공수정용 액상 정액은 전용 보관고에서 17∼18도로 보관한다. 보관 온도가 

15도 이하로 내려가면 정자 운동성과 생존성이 떨어진다. 20도 이상에서는 

정자 대사 활동이 증가해 보존 기간이 짧아진다.

 농장에 정액이 도착하면 즉시 전용 보관고에 넣고, 사용 전 색과 냄새, 

침전 여부, 유통기한, 보관 온도 기록 등을 확인한다. 돼지 교배 공간(교

배사)으로 이동할 때는 보온 상자를 이용해 급격한 온도 변화를 막는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김시동 양돈과장은“여름철 수퇘지 건강과 위생, 

정액 보관 온도를 세심하게 관리해야 가을철 수태율 저하를 줄일 수 있

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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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돼지 인공수정 성적 향상을 위한 점검표

□ 수퇘지 이용 시기와 상태
○ 후보 수퇘지의 월령, 체중, 체형 상태를 확인했는가?
○ 다리·발굽 이상, 절음, 외상은 없는가?
○ 성욕과 승가 행동이 정상적인가?
○ 정액량, 정자 운동성, 기형률 등 정액 성상을 확인했는가?
○ 어린 수퇘지에 과도한 채취를 하지 않는가?
○ 고온기에는 채취와 훈련을 비교적 시원한 시간대에 실시하는가?

□ 고온기 수퇘지 환경 관리
○ 수퇘지 돈방의 최고·최저 온도를 매일 기록하는가?
○ 송풍기, 환기팬, 쿨링패드, 안개분무, 차광시설 등 냉방시설이 정
상적으로 가동하는가?

○ 시원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이 확보돼 있는가?
○ 급수기 수압과 유량을 점검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는가?
○ 고온 스트레스 이후 6∼8주 동안 정액 성상을 강화해 점검하는가?

□ 영양·사양 관리
○ 체중, 체형, 채취 횟수에 맞춰 사료 급여량을 조절하는가?
○ 고온기에 사료 섭취량 감소 여부를 확인하는가?
○ 정기적으로 체형 상태와 건강 상태를 기록하는가?

□ 위생 관리
○ 채취 전 수퇘지 하복부와 포피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하는가?
○ 포피 입구 주변 털을 주기적으로 제거하는가?
○ 채취자는 장갑을 착용하고 오염된 장갑을 즉시 교체하는가?
○ 채취 컵과 희석·검사 기구는 소독·건조 후 사용하는가?
○ 정액 채취실, 제조실, 의빈대, 보관고를 정기적으로 청소·소독하는가?
○ 여름철에는 채취실과 제조실의 위생 점검 횟수를 늘리는가?

□ 정액 보관과 사용
○ 정액 전용 보관고를 사용하는가?
○ 보관 온도를 17∼18℃로 유지하는가?
○ 보관고 안에 온도계를 두고 기록을 확인하는가?
○ 정액을 교배사로 옮길 때 보온상자를 사용하는가?
○ 사용 전 색, 냄새, 침전, 유통기한, 보관 온도를 확인하는가?
○ 이상 정액은 사용하지 않고 공급처 또는 담당자에게 확인하는가?

□ 가을철 번식성적 추적 관리
○ 여름철 폭염일과 돈방 최고온도를 기록했는가?
○ 수퇘지별 정액 검사 결과와 교배 성적을 함께 관리하는가?
○ 9∼10월 재발정률, 수태율, 산자수 변화를 확인하는가?
○ 번식 성적 저하 시 암퇘지 요인뿐만 아니라 수퇘지·정액 요인도
함께 점검하는가?

○ 고온 피해가 의심되는 수퇘지의 정액은 일정 기간 사용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는가?


